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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박덕수 행정부시장, 충칭시 부시장과 교류 의지 다져  
- 인구 3,000만 중서부 내륙 최대 도시 충칭시와 협력 강화 필요 -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7일 박덕수 행정부시장이 시청을 방문한 

중국 충칭시 장궈즈(张国智) 부시장을 접견하고, 양 도시 간 교류 방

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

인천시는 2007년 충칭시와 자매도시 체결 이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

이어오고 있다. 특히 2022년에는 자매결연 15주년을 기념해 양궁 온

라인 친선경기를 개최하며, 코로나 펜데믹 기간에도 우호협력 관계를 

공고히 해, 외교부 공공외교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. 

장궈즈 부시장은 “인천과는 지난 15년 넘게 자매도시로서 돈독한 우

호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, 앞으로도 양 도시 간 협력은 더욱 활발하게 

교류하길 기대한다”고 했다. 

이에 박덕수 부시장은 “충칭시는 인구 3천만이 넘는 중국 서부 내륙

의 최대 도시로, 중국의 경제, 문화, 정치 등 중심지”라며 “인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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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충칭시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무역, 관광 등 여러 방면에서 

더욱 활발히 교류하길 원한다”고 말했다.

충칭시는 중국 4대 직할시 중 하나로, 3,220여만 인구로 중서부 내륙

의 최대 도시로서 중국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인 서부대개발 프로젝트

의 중심지이다. 현대,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

약 200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

   ‘인천미디어’→ ‘포토인천’→‘포토시정’(https://tv.incheon.go.kr)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